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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견표명 행위이다. 그리고 이 행위

를 온라인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존 의견표명 연구와의 차이점을 

매스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두었다.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사람

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검증하고 있다(예를 들어: 양기석, 2000; 양승찬, 

1998a, 1998b; Katz & Baldassare, 1992; Price & Allen, 1990; Shamir, 

1995, 1997; Tokinoya, 1989, 1996; 崔蕴芳ㆍ沈浩, 2005; 梅琼林, 2007). 이

들 논문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현실세계의 의견표명 행위를 검증하였음에 나

름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간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큰 변화

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시대변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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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구세계, 즉 온라인 내 의견표명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경우 사람들의 온라인 의견표명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연구

대상은 중국인이다. 물론 중국의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 내 사람들의 의

견표명 현상을 연구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은 문헌연구(马学

清, 2005; 杨芳芳ㆍ晋晓兵, 2005), 사례연구(陈华明ㆍ李畅, 2009), 일부 실증

연구(谢新洲, 2003; 夏志梅ㆍ彭光芒, 2006) 그러나 이 마저도 단순통계 분석

에 그치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현상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한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중국인 네티즌으로 선정하였고, 자신의 의견

을 외부로 나타내는데 보다 용이한 인터넷 환경에 집중하였다. 한중 간 우호

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작업은 매

우 중요하다. 누구보다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나타내는데 적극적인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이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이다.

특히 중국인의 온라인에서의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는 이미 실증연구를 통

해 검증된 바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주민욱(2015, 2016)은 이들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를 서베이(survey)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는 그와 달리 실제 중국인이 작성한 댓글을 분석하여 이들의 의

견표명 정도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방식 설문조사와 실험실 연

구조사법이 오프라인상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데 비교적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수집하는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여론과 의견

표명을 탐색하는데는 내용분석이 가장 합당한 연구방법이다(박성희ㆍ박은미, 

2007). 본 연구도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의견표명을 알아보는데 기존의 설

문조사 방법보다는 내용분석이 합당하다 판단하고 이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

구의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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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1) 연구방법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은 “인터넷 게시판의 설문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이나 주장, 생각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박성희ㆍ박은미, 

2007, p.301). 개인적인 관심이나 의지, 관여도가 높지 않다면 댓글을 다는 행

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는 행위 자체가 그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임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이를 

단순히 읽는 것 역시도 일정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의견표명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이들이 작성한 

댓글에 집중한다(예를 들어 夏志梅ㆍ彭光芒, 2006; 박성희ㆍ박은미, 2007; 최

동성 외, 2008; 권상희ㆍ김익현, 2008; 朱珉旭, 2012). 댓글 수를 근거로 네티

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사람들의 댓글을 다는 행위를 적극적 의사표현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기간 내 댓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사람들의 의견표명 정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온라인에서 해당 이슈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지 않는 동

안의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살펴보았다(시간적 비교). 둘째 의견표명 행

위의 두 주체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 행위를 비교하였다(공간적 비교).

- 연구문제 1. 온라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차

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1에서 시간변수1)는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관찰하는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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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열렬한 자기표현

을 하다가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이유들로 인해 점차 관련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심정도를 줄여 나간다. 실제 개인에게 중요한 이슈(Hayes et al., 2001; 

Kim et al., 2004)에서는 적극적 의견표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자연스레 관심을 줄여 나간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최동성 외, 2008; 朱珉旭, 

2012)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의견

을 표현하는 것에 변화를 보일 것을 예측하고 있다.

- 연구문제 2. 온라인에서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 행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검증을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에서의 

두 충돌 집단, 다수와 소수 둘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인터넷 여론조사의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두 의견이 갈등적

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두 집단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

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박성희ㆍ박은미, 2007).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쉬(朱珉旭, 2012)의 연구검증 방법과 ‘순응-저항 모

형’2)을 활용하여 다수와 소수 상호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1) 본 연구에서의 시간(N) 1은 하루, 즉 1일(日)을 의미한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네티즌

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논쟁을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논쟁을 하

지 않는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총 ‘N’으로 설정하였다.

2) 그에 의하면 사람들의 의견표명 여부는 A 혹은 B로 선택되어 질 수 없다. 즉 의견표

명 아니면 침묵이라는 흑백논리로 나뉠 수 없다. 그는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순응(침

묵)’과 ‘저항(의견표명)’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순응-저항 모형’은 순

응과 저항을 양 끝점으로 하여 개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어느 한 지점에 표시할 수 있

는 시각적 모형이다. 다수는 물론 소수의 의견표명 형태 역시 표시 될 수 있으며, 무엇

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집단의 의견표명 정도와 그 방향을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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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방법

본 연구는 주민쉬(朱珉旭, 2012)의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검

증되었다. 우선 다수와 소수의견은 전체 댓글의 내용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러고 나서 다수와 소수 각각의 댓글들이 해당 기간 내 어떠한 변화추이를 나

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와 소수 중 상대 의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

는 개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사건에 여러 번 지속적으로 자기의견

을 표현하는 개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3) 이후 해당 변인들 간 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 내 그래프 중 하나인 선도표4)를 통해 이

들의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시각화하였다.

(4) 연구주제의 선택

본 연구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 했던 부분은 해당 게시

판의 보편성, 연속성 그리고 접근용이성 부분이다.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활발

히 운영되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

으며,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우선시했다. ‘티엔야룬탄(天涯论

坛)’5)의 경우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연구주제 선택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다.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인터

넷 게시판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선별조건은 첫째 

3) 실제 댓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같은 ID 혹은 IP주소로 댓글을 작성한 경우는 연구주

제별로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또한 대부분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었다. 이에 다수

와 소수 전체 댓글 정도로 두 집단의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4) 다수와 소수 각각에 대해 먼저 SPSS의 그래프 유목 중 ‘선도표’를 선택한다. 이후 ‘단

순 선도표’를 선택한다. 범주축에 x요인, 변수에 y요인을 각각 넣는다. 해당 그래프가 

출력되면, 도표 편집기에서 ‘데이터 설명 보이기’를 선택하고,‘선 표시 보이기’ 중 ‘점

표시’, ‘말뚝표시-바닥’을 한다.

5) ‘天涯社区’로 불리기도 한다. 1999년 3월 인터넷 서버 개통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8.5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이미 1억 명의 회원을 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 경제, 국제, IT, 

부동산 등 3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별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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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충분한 이슈거리가 되고 있을 것, 둘째 상대적으로 충분한 댓글이 

달려 있을 것, 셋째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었다. 2016

년 상반기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 중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들은 총 3개이며, 

‘학교 내 체벌’6) (Tokinoya, 1989; 朱珉旭, 2012), ‘2.5일 휴가 정책’7) (정부정

책: Taylor, 1982; Salwen et al., 1994) 그리고 ‘대만독립국가 인정’8) (Lin, & 

Pfau, 2007) 문제들이다.

2. 이론적 논의

1)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발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존 오프라

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computer mediated) 다양한 의견

표명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 인터넷에서 가장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6) http://bbs.tianya.cn/post-news-347586-1.shtml : 안후이성(安徽省)의 한 중고등학교

(中学)에서 선생님이 과제와 시험문제로 학생의 옷과 목 등을 잡아채자 이를 지켜보

던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달려들어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온라인에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체벌(体罚)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7) http://bbs.tianya.cn/post-free-5486583-1.shtml : 2.5일 휴가(2.5天假)는 금요일 오후

부터 시작되는 주말을 말한다. 지난 2015년 8월 처음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일부 성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들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이를 따르는 사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후 2016년 4월 1일 일부 시에서(山西省晋中市, 

江西省吉安市) 2.5일 휴가를 정식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열띤 찬반의견이 

다시금 진행되었다.

8) http://bbs.tianya.cn/post-333-800180-1.shtml : 2015년 11월,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

만 멤버 쯔위는 인터넷 생방송 중 본인 국적의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 해당 장면은 본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해당 인터넷방송 이미지가 중국 네

티즌 사이에 확산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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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표적 방법으로 ‘댓글달기’ 행위가 있다. 댓글을 다는 행위는 여론형

성에 관여하고, 이와 더불어 시간에 따라 여론 형성의 집중도 역시 달리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 댓글은 온라인에서의 여론의 향방에 상당부

분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댓글은 이슈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

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최동성 외, 2008). 과거 전통미디어 환경에서의 여론

형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인터넷에서 댓글을 통한 여론형성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정 기사로 인한 여론은 일순간에 형성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이 급격히 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권상희ㆍ김익현(2008) 역시도 게시판이나 댓글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게

재하는 행위를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그 공간에

서 무엇인가를 읽는 것 그 자체로도 현실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있는 소극적

인 참여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극적인 참여이지만, 읽는 행위만을 통해서도 

여론형성에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

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소극적 의견표명 및 참여 공간으로써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은 개인의 주요한 의견표명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실제 의견표명 

행위도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온ㆍ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를 상호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온라인 의견표명 형태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오프라인과 비

교하여 온라인에서 보다 적게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Ho & 

McLeod, 2008).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하고 있었다. 한중(韓中) 간 의견표명 비교에서 역시 한중민 모두 오프라인보

다 온라인에서 의견표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단 그 정도는 한국

인에 비해 중국인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주민욱, 2015). 이러한 중국인

의 의견표명 행위는 트위터 이용자들에게서도 확인되었는데, 한중 트위터 이

용자들 중 중국인 이용자가 한국인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표명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주민욱, 2016).

하지만 박성희ㆍ박은미(2007)의 주장은 이와 사뭇 다르다. 이들은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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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공간에서 여론조사와 설문 응답유형이 네티즌들의 의견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온라인에서의 여론지각과 의견

표명 행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들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인터넷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침묵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예측과

는 달리 이 공간에서 역시 다수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터

넷 게시판에 관여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

었다. 자연스레 이러한 불안 심리는 승자편승적 여론지각에 영향을 주어 대세 

의견을 따르려는 안정심리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중국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의견표명

과거 인쇄매체 등장이전 사람들의 상호 교류 대부분은 직접 전달에 의존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인쇄매체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직접전달 방식이 불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간접전달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인쇄매체는 현실생

활에서의 복잡한 내용들을 특정 언어와 각종 부호 등을 통해 기호화하여 나

타냄으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인쇄매체 안 

정보의 중요도 및 열독(阅读)순서를 조정하여 사람들의 사고를 정형화하곤 했

다(郭光华, 2002).

자연스레 사회 내 주류의견이 신문지면의 주요면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다. 

반면 소수자의 의견은 나머지 비중도가 적은 공간, 의견광고란 혹은 오피니언

란 등에서만 다루어지곤 했다. 이렇듯 이들 소수자 간 정보교환의 범위가 한

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

움을 경험하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 우세의견과 열세의견 간 대립에서 커뮤

니케이션 수단 및 시ㆍ공간상의 격차는 분명한 격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夏志梅ㆍ彭光芒, 2006).

하지만 중국 미디어 환경도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를 맞이했다. 중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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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에 정부

의 관여가 여전하다지만,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다(吴飞, 2005, p.99). 필

요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이다. 

전통미디어에서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한정된 의견표명 기회를 인터넷 공간

은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상호 대립하는 두 집단-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에 소요되는 노력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夏志梅ㆍ彭光芒, 2006, p.20).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외부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역시 일반 대중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큰 변

화를 맞이했다. “전통 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게이트키퍼(gatekeeper)

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개인의 의견을 공개할 수 있는 통로는 더욱 다양화”되

었다(陈华明ㆍ李畅, 2009, p.156).

현대 사회에서 여론형성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자연스레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전통미

디어의 일방향적인(one-way) 정보흐름만으로는 복잡한 사회구조 및 인간관

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 전통미디어에만 의존하여 단편적인 정보

의 조각을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가는 작업이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도 정보흐

름의 상호작용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사

람들의 생활방식은 물론 가치관까지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

조(社会结构)와 사회형태(社会形态) 역시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그 안의 구성원을 이해

하기 위해 보다 고차원의 사고구조를 견지해야 함은 불가피한 시대현실로 받

아 들여지고 있다”(吴飞, 2005, 90쪽).

그리고 실제 중국 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및 

의견표명 측면에 가져온 여러 변화들은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

가 되었다(대표적으로 郭光华, 2002; 谢新洲, 2003; 马学清, 2005; 吴飞, 

2005). 중국에서 제4의 매체로써의 인터넷은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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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쌍방형 커뮤

니케이션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획

득코자 노력한다. 때로는 그 정보의 발신자가 되는데 주저치 않는다(陈华明ㆍ

李畅, 2009).

3) 중국의 온라인 의견표명 연구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는 “수신자 입장에서의 자율적 

의견교환과 이로 인한 여론형성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郭光华, 

2002, 104쪽). 인터넷을 매개로한 커뮤니케이션(internet mediated 

communication)은 사람들이 개인태도를 형성하고,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발신자(말하는 자)와 수

신자(듣는 자)가 구분되던 과거와 달리 이 둘 간의 이원대립적인 구분이 모호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행위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개인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견

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어떠한 개인이든 시간과 노력만 적절히 투자할 수 

있다면, 세계의 다원화된 정보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으

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사고체계-독자적인 생각(one’s own idea)-가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의견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吴飞, 2005, 91쪽).

중국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개인 의견표명 현상을 인터넷 환경에

서 검증하기를 즐겨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연구 보다는 질적연구, 특히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상

호 간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내 여전히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

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 든다는 ‘지지 집단’(예를 들어 谢新洲, 2003; 

马学清, 2005; 杨芳芳ㆍ晋晓兵, 2005; 陈华明ㆍ李畅, 2009)과, 인터넷 환경의 

특화성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진솔한 의견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반박 

집단’(郭光华, 2002; 夏志梅ㆍ彭光芒, 2006; 朱珉旭, 2014)이 서로 대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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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에신조우(谢新洲, 2003)는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를 인터넷 환경 하에서 

검증하였는데, 인터넷에서도 사회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단지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네티즌들

의 압력행위 방식이 변화하고, 다소 약해졌을 뿐 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

고 있었다. 천화밍과 리창(陈华明ㆍ李畅, 2009)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서로 다

르다. 이로 인해 소수의 침묵현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도 불구하고 주류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여전히 이들 

소수의견을 통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선정

적이고 자극적인 흥미위주의 주제의 경우 비이성적 대화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교류를 추구하는 집단 혹은 개인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침묵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는 더욱 강화되어 가기도 한

다. 온라인 내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를 주장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무엇보다 

과거 전통 미디어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구분되던 시기와 다른 현재

의 상호 혼재된 인터넷 환경에 주목한다. 이들은 온라인 내 사람들의 의견표

명 행위가 이러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환경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

다고 주장한다(朱珉旭, 2014). 주민쉬(朱珉旭, 2012)는 인터넷 게시판 내 다

양한 주제별로 그 정도와 방향이 다를 뿐 다수집단은 물론 소수집단 역시도 

자기 나름의 의견표명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의 주류의견, 즉 다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소수 또한 이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고유의견

을 견지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궈광화(郭光华, 2002) 역시도 온라인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침묵을 하기보

다는 오히려 자기의견을 소리 높여 외치고(说得大声), 열정적으로 소리치는

(说得激烈)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의견표명은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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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용하는 익명성(匿名性)과 민주주의 분위기(民主氛围)로 인해 가능해졌음

을 나타내고 있다. 시아즈메이와 펑광망(夏志梅ㆍ彭光芒, 2006)은 중국의 주

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반일(反日)감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절대 다수가 반일감정을 들어내고 있었지만, 이와 더불

어 자극적 반일현상을 반대하거나 중립을 지키자는 집단 역시 존재하고 있었

다.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은 절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일부 중국인은 일본에 대한 자신의 우호적 또는 중립적 의견을 외부로 표현

하고 있었다.

3. 중국인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 실증분석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주제 구분은 박성희ㆍ박은미(2007)와 朱珉旭

(2012)의 방법을 종합하여 채택하였다. 이들은 연구주제 구분을 세 단계로 나

누고 있는데, 우세형(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분명한 형태), 충돌형(다수와 소수

의 의견이 불분명한 형태) 그리고 극우세형(절대적 다수와 절대적 소수가 있

는 형태)이다. 이 구분 방법은 ‘연구주제별’ 구분이 아닌 ‘의견표명 대립 형태

별’ 구분으로 네티즌들의 의견표명 행위를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학교 내 체벌은 우세형으로 나타났고, 2.5일 휴가 정책과 대만독립국가 인

정은 극우세형으로 나타났다.9) 학교 내 학생체벌에 관한 문제에서 유효 댓글

은 총 386개였고, 이 중에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찬성 151개(39.1%), 반대 

235개(60.9%)로 나타났으며, 의견게시판에서 이 주제가 논의된 기간은 2016

년 4월 21일-5월 8일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2.5일 휴가 문제에서 유효 댓글

은 총 242개였고, 2.5일 휴가 찬성 46개(19.0%), 반대 196개(81.0%)로 나타

났으며, 논의된 기간은 2016년 6월 4일-20일이다. 마지막으로 대만독립국가 

인정 문제에서 유효 댓글은 총 679개였고, 독립지지 59개(8.7%), 독립반대 

9) 본 연구의 연구주제에서는 충돌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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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학생체벌’ 기간-의견표명 정도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² F p Durbin-Watson

학생 

체벌

다수
다수

18
13.06 14.065

.726 42.36 .000*** 1.852
기간(日)11) - -

소수
소수

18
8.39 11.428

.700 37.26 .000*** 1.759
기간(日) - -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학생 

체벌

다수

Constant 34.379 3.733 9.210 .000

기간 -2.245 .345 -.852 -6.509 .000***

dependent variable: 체벌반대(다수)

소수

Constant 25.399 3.175 7.999 .000

기간 -1.791 .293 -.836 -6.104 .000***

dependent variable: 체벌찬성(소수)

（***p<.001, **p<.01, *p<.05）

620개(91.3%)로 나타났으며, 논의된 기간은 2016년 1월 12일-28일이다.10)

1) 연구문제 1의 검증

학생체벌-우세형의 의견표명 기간과 온라인 의견표명 정도 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요인 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다수의 회귀모

형은 F=42.36, p=.000<.001, 소수는 F=37.26, p=.000<.001로 모두 유의적인 

10) ‘다수와 소수 의견 구분’을 위해 이에 숙달 된 중국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더 책임자와 이들 학생들 간 종합적 신뢰도 계수

(compositive reliability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수와 소수 의견 

구분’에 대해서 0.87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11) 의견표명 기간이 며칠 동안이었는지는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평균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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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소 수

<그림 4-1> ‘학생체벌’ 의견표명 변화추이

<표 4-2> ‘2.5일 휴가’ 기간-의견표명 정도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² F p Durbin-Watson

2.5일 

휴가

다수
다수

14
14.00 13.074

.689 26.538 .000*** 1.884
기간(日) - -

소수
소수

14
7.50 4.183

.679 25.400 .000*** 1.740
기간(日) - -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수치(다수=1.852, 소수=1.759)가 모두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수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량 x와 y간 선형관계가 존재함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체벌이 논의된 기간과 사람들의 의

견표명은 상호간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다수: t=-6.509, 

p=.000<.001, 소수: t=-6.104, p=.000<.001). 즉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표명을 줄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는 양측 모두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표명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 10일 이후부터 급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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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소 수

<그림 4-2> ‘2.5일 휴가’ 의견표명 변화추이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2.5일 

휴가

다수

Constant 33.451 4.287 7.804 .000

기간 -2.593 .503 -.830 -5.151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반대(다수)

소수

Constant 7.901 1.040 7.600 .000

기간 -.615 .122 -.824 -5.040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찬성(소수)

（***p<.001, **p<.01, *p<.05）

2.5일 휴가-극우세형에서 다수의 회귀모형은 F=26.538, p=.000<.001, 소

수는 F=25.400, p=.000<.001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수치(다수=1.884, 소수=1.740)가 모두 2에 근접하여 독립성

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이상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5일 휴가가 논의된 기간과 사람들의 

의견표명 역시 상호간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다수: t=-2.593, 

p=.000<.001, 소수: t=-.615, p=.000<.001). 2.5일 휴가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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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대만독립’ 기간-의견표명 정도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² F p Durbin-Watson

대만 

독립

다수
다수

14
36.94 35.356

.834 75.436 .000*** 1.783
기간(日) - -

소수
소수

14
3.47 4.155

.711 36.834 .000*** 1.728
기간(日) - -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대만 

독립

다수

Constant 94.493 7.544 12.525 .000

기간 -6.395 .736 -.913 -8.685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반대(다수)

소수

Constant 9.713 1.171 8.294 .000

기간 -.694 .114 -.843 -6.069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찬성(소수)

（***p<.001, **p<.01, *p<.05）

대하는 집단 모두 일정 시간 이후 차츰 자신의 의견표명 의지를 줄여나고 있

다. 이곳에서의 다수와 소수 간 의견표명 축소 형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의 우세형의 경우 양측이 서로 견제하며 차츰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극우세형에서 소수는 다수와 달리 초반에 잠깐 의견표명 

의지를 나타내고는 이내 그 의지를 숨겨버리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독립-극우세형에서 다수의 회귀모형은 F=75.436, p=.000<.001, 소수

는 F=36.834, p=.000<.001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수치(다수=1.783, 소수=1.728)가 모두 2에 근접하여 독립성

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이상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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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소 수

<그림 4-3> ‘대만독립’ 의견표명 변화추이

<표 4-3> ‘학생체벌’ 다수-소수 의견표명 형태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² F p Durbin-Watson

학생체벌
다수

18
13.06 14.065

.932 220.85 .000*** 1.852
소수 8.39 11.428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학생체벌
Constant -1.855 .998 -1.858 .082

체벌반대(다수) .785 .053 .966 14.86 .000***

dependent variable: 체벌찬성(소수)

（***p<.001, **p<.01, *p<.05）

<그림 4-3>에서 나타나듯이 쯔위의 대만국기 논란이 전개된 시기와 의견

표명 간에는 상호간 부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다수: t=-6.395, 

p=.000<.001, 소수: t=-.694, p=.000<.001). 대만독립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단 모두 초반에 열정적이지만, 일정 시간 이후 차츰 자신의 의견표명 의지

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곳에서 역시 앞서의 극우세형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적

극성과 소수의 소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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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수

<그림 4-3> ‘학생체벌’ 순응-저항12) 형태

먼저 학생체벌-우세형에서 두 의견대립 집단, 다수와 소수 간 상관계수와 

회귀계수 등을 통해 상호 간 인과관계 정도를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F=220.85, p=.000<.001).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

으며, 우세형의 다수와 소수는 상호 간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다수가 의견표명을 늘리면 소수도 늘리고, 반대로 줄이면 소수도 

줄이는 비슷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우세형의 ‘학생체벌 반대-다수’와 ‘학생체벌 찬성-소수’는 비슷한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논의 기간 동안 두 집단은 의견표명 정도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을 뿐, 둘 모두 ‘V형(型)’의 순응 혹은 저항의 형세를 보이고 

12) 순응-저항 형태에서 순응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는 ‘안정의지’ 반면 저항은 이에 맞

서서 자신의 소수의견을 굽히지 않으려는 ‘저항의지’를 바탕으로 형태되어 진다. 상술

하였듯이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는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어느 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연결 짓는 연결 선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는 자

유도가 매우 높은 선택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설명한 것이고, 본 연

구에서는 특정 개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견표명 의지변화를 살펴 볼 수 없으므로 

해서 전체-댓글 수-의 의견표명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수와 소수 각각에서 시간의 흐름-일(日)-에 따른 연결 선을 이을 수 있다. 이 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점이 1-2개인 V형 또는 3개 이상인 W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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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5일 휴가’ 다수-소수 의견표명 형태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² F p Durbin-Watson

2.5 휴가
다수

14
14.00 13.074

.894 101.23 .000*** 1.627
소수 3.29 3.124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2.5 휴가
Constant .123 .423 .290 .776

휴가반대(다수) .226 .022 .946 10.061 .000***

dependent variable: 휴가찬성(소수)

（***p<.001, **p<.01, *p<.05）

있다. 다수는 학생체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학생체벌이 학생을 선도하는 유

일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수는 학생체벌이 교사에게 주어진 

효과적인 학생제재 수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정수준의 학

생체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소수는 다수에 꾸준히 맞

서고 있다.

다수와 소수 모두 초기 자신의 의견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은 논의 시작 3일 후 정점을 찍고 난 후 점차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략 7-9일 이후에는 그 줄어드는 정도가 확연하게 완만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수는 18일, 소수는 14일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2.5일 휴가-극우세형에서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101.23, 

p=.000<.001).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극우세형 

역시 다수와 소수 상호 간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수와 소수는 비슷한 형태로 의견표명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극단적 다수로 

인해 소수는 자신의 의견표명 정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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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다수

<그림 4-4> ‘2.5일 휴가’ 순응-저항 형태

극우세형의 ‘2.5일 휴가 반대-다수’와 ‘2.5일 휴가 찬성-소수’는 비슷한 의

견표명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 모두 ‘W형(型)’의 순응 혹은 저항의 형

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 의견표명 정도가 처음 이후 너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V형(型)’에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다수는 2.5일 휴가

의 한계성, 즉 공무원만 혜택을 받고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수는 주 2일 휴무가 

정착된 이후 2.5일 휴가 역시 실현 가능하다며, 노동자를 위해 이 제도의 시

행이 절실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저항은 뚜렷한 모습을 나

타내고 있지 않다. 초반에는 다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자신의 의

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수는 초기 자신의 의견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2일 

후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이를 서서히 줄여 나가다가 4일, 6일, 9일 후 등

에서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미미하지만 소수의 의

견표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다수의 반박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소수의 초기 의견표명 형태는 다수와 유사하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이

후 의견표명을 거의 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다수는 14일, 

소수는 13일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독립-극우세형에서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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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대만독립’ 다수-소수 의견표명 형태 인과관계

구분 N 평균 sd R² F p Durbin-Watson

대만독립
다수

14
36.94 35.356

.771 50.407 .000*** 1.604
소수 3.47 4.155

구분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대만독립
Constant -.341 .733 -.465 .649

독립반대(다수) .103 .015 .878 7.100 .000***

dependent variable: 독립지지(소수)

（***p<.001, **p<.01, *p<.05）

소수다수

<그림 4-5> ‘대만독립’ 순응-저항 형태

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50.407, 

p=.000<.001).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 직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도 

역시 다수와 소수 상호 간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전 연구주제보다 더 극단적 다수로 인해 소수의 소극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다수와 소수 역시 ‘W형(型)’의 순응 혹은 저항의 형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는 과거 중국과 대만 간 발생한 일련의 정치, 군사 사건들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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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반면 소수는 쯔

위 개인의 실수를 너무 크게 양국 간 정치문제로 보는 시각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초반에 너무도 막강한 다수를 인지한 소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곧 숨죽여 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는 초기 자신의 의견을 강렬히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2일 

후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이를 서서히 줄여 나가다가 5일, 7일, 10일 등에

서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약하게나

마 소수의 의견표명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소수는 논의 기간 내내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의견표명 의지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적

으로 다수는 15일, 소수는 13일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연구결과에 대한 소결

연구분석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와 소수 모두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의견표명 의지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회

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의 Beta값, 그리고 회귀계수 t값 등을 통해 

추정 할 수 있는 부분이다.13) 우세형 및 극우세형에서 의견표명 기간(독립변

인)과 의견표명 정도(종속변인) 간 해당 값들은 모두 음의(-) 방향을 나타내

고 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의견을 나타내는 네티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줄여나가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

13)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단위 구분 없이 독립변인이 1 변할 때의 종속변인이 변화하

는 정도를 나타내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단위가 서로 다른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

을 한 단위로 표준화한 이후의 상호간 인과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종속변인은 독

립변인이 1 변할 때 해당 표준화된 회귀계수 만큼의 + 혹은 -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모든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관계수 

R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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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당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결국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 체감현상

은 시간 흐름에 따른 이들의 ‘피로도’나 ‘관심저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다수가 소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더 적극성

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치(mean), 표준편차(std. deviation)14) 그리고 비표

준화된 회귀계수, 이 값의 표준오류 값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이들 수

치들을 2차 그래프 상에 나타냈을 때, 해당 수치 값이 크면 기울기도 커져 상

호 변인 간 변화관계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

로 소수 보다는 다수가 자신의 의견표명을 보다 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계분석 검증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의견표명 형

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연구(朱珉旭, 2012)와 마찬가지

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세형은 ‘V형’, 극우세형은 ‘W형’15)의 의견표명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은 다수와 소수 서로가 얼마만큼 자

주 대립하는가에 따른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이슈에 대한 논쟁 동안 

V형의 다수와 소수 간 뚜렷한 충돌은 2회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W형은 3회 

이상의 충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대립 상의 차이를 보이는

가? 이는 다수 혹은 소수를 가려내고, 그 정도를 가늠하는 개인의 주변 의견

분위기(the climate of opinion) 인지능력에 기인하고 있다(Hayes et al., 

2001).

우세형에서 초기 다수와 소수는 모두 본인들의 입장을 나타내려 한다. 이

후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면, 충돌하고 싸우려 하기 보다는 보다 합

리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든다. 이는 충돌, 저항을 바탕으로 상대에

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충돌형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는 초반에 본인들이 다수의 우세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려 

14) 다수의 표준편차는 모두 소수의 표준편차보다 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

에서 각 유목들이 중심치로 부터 벗어난 정도가 다수가 소수보다 크다는 것이다.

15)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극우세형의 다수는 ‘W형’ 반면 소수는 매우 완만한 ‘V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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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소수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며 자신들의 의견표명 정도를 서

서히 줄여 나간다. 반면 소수는 다수에 대한 적극적 저항 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는데 초점을 맞춰 나간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충돌형’의 경우 다수와 소수 

간 구분은 분명치 않다. 만일 소수가 좀 더 조직화 된다면 언제든 다수의 입

장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 끊임없이 충돌하는 결

과로써 W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극우세형은 앞서의 우세형과는 다소 다

른 의견대립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유형에서 절대적 다수와 절대적 소수

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는 주변 눈치 봄 없이 어느 시점에서도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결과적으로 충돌형과 유사한 W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자그마한 소수의 반응에도 주저 없이 반응한다. 이는 

뚜렷한 다수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이 표현의 적극성

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의견표명 능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인터넷 환경 하에서 우세(優勢) 입장의 다수는 물론 열세(劣勢) 

입장의 소수 역시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집단 모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원래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다. 기존연구에서 일반적 소수는 주변 사람

들에 의한 고립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다수의 의견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Noelle-Neumann, 

1974, 1977, 1989).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라인에서는 

소수여서 무조건적으로 침묵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

해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수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크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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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다. 단 절대적 소수집단에서는 의견표명 초반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현저히 낮아지는 의견표명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의견표명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

구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내용적으로 선행연구자(주민욱, 

2015, 2016)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내 적극적 의견표명 행위를 새

롭게 연구검증 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기존연구자(박성희ㆍ박은미, 

2007; 朱珉旭, 2012)의 연구 틀(framework)을 중국의 연구사례를 가지고 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표명에 적극적이며, 자신

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욕’, ‘인신공격’, ‘인종주의 발언’ 등을 거

리낌 없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 인해 중국인은 자신의 

의견표명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

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주변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한 이들의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중국인의 입장을 이

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

적으로 한중 양국 간 이어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해양구획 

문제가 있다. 중국의 이어도 관련 언론보도와 학술논문을 내용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주민욱, 2016), 그 언론보도들의 댓글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실제 여론이 담론화 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 한편으로는 다음의 연구 상의 한계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첫째 개개인의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를 파악할 수 없

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 ‘ID’와 부분적으로 

공개된 ‘IP주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견표명 행위를 

살펴보려 하였으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개개인의 의견표명 변화추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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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 다수와 소수의 의견표명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다수와 소수가 서로 역전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해당 댓글들에 대한 분석기준 강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코더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복댓글’, ‘동일 ID 유사내용’, ‘중립입장’ 그리고 ‘스스

로 모순되는 내용’ 등을 연구 분석에서 필터링하였다16). 하지만 그 분석기준

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

는 댓글 및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 표집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사례만을 통해 온라인 의견표명 행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 간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견표명 행위

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상호 비교, 검증하였으면 한다.

16) 각 연구주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구분은 다수와 소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임으

로 해서 모든 댓글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코더 간 의

논을 거쳐 찬성/반대 의견을 판단하였다. 주로 ‘댓글 작성자(作者) 중 최초 의견 게시

자(楼主)의 글 일부를 반복적으로 인용’, ‘자신의 댓글에 뚜렷한 개인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그리고 ‘앞뒤 서로 다른 의견 게시’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모두 연

구분석에서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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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actical study on the Chinese opinion expression behavior in the Internet

Ju, Min-uk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Chinese actions of expressing opinions 

on the Internet, and observes the Chinese groups-majority and minority- of 

public opinion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how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influences other’s opinion expression. It’s a very effective metho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and opinions 

expression in Internet boards. Ever since Noelle-Neuman put forward this 

theory, there are hardly any researches on the opinions in this spac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first, as time goes by, both the majority 

opinions and the minority opinions show the tendency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which are useful for them. Although they realize the existence of the 

other party, they continue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to overcome the 

pressure of the other party.

Second, the majorities and the minorities can both bring positive influence 

mutually. As time goes by, if a variable is stronger (weaker), the other 

variable is also stronger (weaker). From this results we know that in all 

research examples, the expression of the majority opinions and the minority 

opinions change forms similarly.

Key words : Chinese, Internet, opinion expression behavior, theory of silent spiral, majority 

and minority


